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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만큼 눈물도 쏟았다’ 아리셀 유족들, 영정 품에 안고 서

울역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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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과도 싸웠지만, 외로움과도 싸웠던 한 달” 많은 관심 호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34일째 되는 오늘,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하고 5시부터

‘시민추모제’를 진행했다. 공동사진취재단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34일째 되는 27일 오후 5시 서울역 광장 시민추모제에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연대하기

위해 모였다. 서울역계단을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 유족들은 “궂은 날씨에도 함께해주심에 감사하다. 우리는 한달동안 사측과 정부랑

도 싸워야 했지만, 외로움과도 싸워야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앞서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희생자들의 영정을 품에 안고 용산을 출발해 서

울역 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퍼붓는 빗속에서도 유족들과 시민들은 끝까지 행진하며 진상규명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시민추모제에서는 고 김지현 님 유족 지경옥 님이 편지글을 낭독했다. 지경옥 님은 “아리셀 참사로 애들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독 가스에 질식하고 1000도씨가 넘는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른다. 울분으로 가득 찬 가슴은 미어지고,

미칠 것 같다”면서 가슴을 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싶다. 23명의 소종한 생명이 왜 처참하게 죽어야 했는지, 왜 진상을 규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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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지 알아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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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희생자 중에는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한국인 김병철 연구소장도 있었다. 김병철 님의 아내인 최현주님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화재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제 남편은 폭발현장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화를 당했습니다. 박순관도 박중언도, 영

업이사 이석훈도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처참했던 현장에 들어가 변을 당했다”고 발언했다.

아리셀 사장은 김병철 소장에 입사제의를 했다면서, 유족은“‘결국 함께해서 좋다’던 박중언과 박순관은 참사 이후 일주일 동안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사고 직후 제가 아닌 기자들에게 사과했고 김앤장을 선임한 이후에서야 저에게 전

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했다”고 한뒤 “그런뒤 사측은 황당하게도 길림성 제조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했다.. 빨리 합의하면 5000만 원을 더주겠다고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사람의 진심을 짓밟은 그들의 죗값을 묻기 위해서다. 그들이 인간이라면 참사 직후에 기자

가 아닌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서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다. 자기 잇속 계산하기 전에 함께 울

었어야 했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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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는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불러온 예견된 집단 참사라고 대책위는 설명한다. 수차례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현상이 있었음

에도 안전을 방치했고, 허울뿐인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참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직업소개,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도대체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유족분들게 소상히 진행

사항을 밝히라는 것이 대책위의 요구다.

또한 모든 조사의 과정에서 민관합동 조사위원회를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

야 한다는 요구도 따른다.

한편, 내달 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리셀 참사 시민추모제'가, 내달 11일에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내달 17일에

는 '아리셀 참사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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